
       요즘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엉터리 영어가 하나 있는데 

‘Untact’라는 말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말을 할 때, 한국에서는 “비

대면(contactless)”이라는 말 대신 영어적 표현인 언택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국에서 탄생한 영어 단어입

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에게 가장 부각되는 것은 비대면이란 말

입니다. 현장예배와 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벽기도회와 주

일예배도 영상으로 하고 있고, 당회와 교역자 미팅 그리고 목장

모임도 현재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월 정기노회도 

영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비대면 사회

로의 진입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진행될 것에 대한 예상은 4차 

산업혁명이 부각되던 2017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었습

니다. 그때 대부분은 사람들은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코

로나의 충격이 그 변화를 가속화 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우

리 시대의 특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어가고, 모임을 통해 공

동체성을 확인하는 집단인 교회는 직면한 비대면 사회에서 어

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사회는 인간관계가 기계화, 파편화, 부속화, 비인격화 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비대면 플랫폼

에 들어가더라도 신앙은 주님과 직접적인 대면으로만 가능하

기 때문입니다. 예배, 선교, 봉사, 교제 등 모든 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도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렇기에 교회는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을 통해 예배와 주

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두려움을 이겨내

고 카타콤(지하무덤)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또한 두려움을 이겨

내고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